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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농업용 멀칭자재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밭고랑과 같은 농작물 재배지의 표면을 덮어주는 피복자재로 알려져 있다. 세계적으

로 많이 이용되는 자재는 폴리에틸린(PE)의 플라스틱 재질로 제조된 PE필름으로 잡초방제, 토양수분 보전, 동･하계 토양 온

도 유지, 작물 생산성과 품질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동시에,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 쉽다. 하지만 

PE 필름은 재생할 수 없고 토양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오염 및 탄소 방출을 증가시키는 영농 폐비닐의 대량 발생이 문제 

되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그린딜과 유사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2021년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발표하였고, 농업 분야

에서 다양한 저 투입･환경 친화적 농업 R&D를 대규모로 추진하여 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, 이에 따라 잡초방제 및 토양

유기물 보존을 위한 기존 및 신규 친환경 멀칭자재의 개발 및 이용 촉진과 관련한 작물별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.

[재료 및 방법]

물리적 멀칭자재는 비유기질멀칭과 유기질멀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. 비유기질멀칭은 유기자재가 아닌 PE필름과 부직포 등

을 포함하며, 유기질멀칭은 농림부산물인 우드칩과 볏짚, 그리고 천연 생분해성 필름 등을 포함하고 있다. 

[결과 및 고찰]

유기질멀칭은 비유기질멀칭과 같이 잡초방제 효과를 나타내면서 환경오염 감소와 토양생태계를 유지하여 환경친화적인 장

점이 있다. 특히 볏짚과 우드칩, 낙엽 등의 농림부산물은 탄질비가 매우 높아서 토양 내 유기물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탄소중립

에 기여하는 멀칭자재로 알려져 있다. 하지만 매우 높은 탄질비는 토양 내 질소기아 등의 원인이 되므로 근권이 작은 작물의 

생육에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. 탄질비가 비교적 낮은 50∼150 수준의 바이오차는 병해충의 전파 위험이 적고 유기물이 장

기간 저장되는 동시에 소량이나마 무기물로 공급되어 토양의 물리･화학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지만, 바이오차 멀칭과 관

련한 국내･외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. 전분 등의 천연소재로 제조한 생분해성 필름은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 된 후 물, 

이산화탄소, 메탄가스 등으로 방출되는 원리로 198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다. 최근 탄소중립 등의 환경오염 관련 이슈가 크게 

부각되면서 주로 식량작물 및 채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. 하지만,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포함한 유

기자재는 토양의 물리･화학성 및 작물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, 향후 이와 연계하여 

자재별 경제성과 이용접근성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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